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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체계적인 창업 준비는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장년 창업가에게 필수적이지

만, 중장년의 창업준비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장년의 창업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으나 창업준비는 대학생이나 예비창업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실제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의 다양한 창업준비 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하고,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창업성과의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의 중장년 기술창업가 324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장년 기술창업

가들의 창업준비는 보통 수준으로 창업 준비 기간의 충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을 통한 준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잠

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장년 기술창업가들의 창업 준비 유형은 ‘전반적 부족형’, ‘창업교육 소홀형’, ‘포괄적 준비형’의 3개 집단

으로 나타났다.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 두려움, 창업서비스 접근성, 중장년 특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집단 별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전반적 부족형에 비해 창업교육 소홀형과 포괄적 준비형의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창업서비스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실패두려움의 경우 포괄적 준비형이 전반적 부족형과 창업교육 소홀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 창업 서비스 접근성은 전반적 부족형이 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중장년 특화 창업지원의 필요성은 모든 유

형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중장년층의 창업준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 및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수준에 따른 유형별 지원 제공, 둘째, 중

장년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 셋째, 청년 창업가와 다른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년 창업가 특화 교육 제공, 넷째, 

창업교육을 포함한 창업준비의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중장년 창업지원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중장년 창업가, 창업준비 유형, 창업준비도, 창업성과, 잠재프로파일분석  

Ⅰ. 서론

생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력개발이 강조

되면서 중장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장

년이 약 49세 정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으며, 근속

기간이 평균 15년에 불과한 상황에서(통계청, 2022) 제2의 경

력으로 중장년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창업기업동향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40대 이상인 신규 

사업체가 2016년 778,706개에서 2021년 904,413개로 16%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 창업가

의 비율은 전체 창업에서 63.8%를 차지는 하는 등 중장년이 

창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과거에 비해 

창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가의 연령이 창업 활동과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박미현·정영순, 2011; 빈봉

식·박정기, 2002; 이국노, 2020), 청년과 중장년 창업가 모두 

기업가정신, 창업준비수준, 창업동기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

성들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형철 외, 2015; 양경애·하규수, 2020; 조준희·김찬중, 2015; 
최인우, 2022). 이는 연령이라는 인구적 특성 외에도 혁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려는 의지, 체계적인 창업 

준비 과정,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의 요인들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창업준비는 실패가능성을 낮추고 시장성 있는 비

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 창업가에게 

필수적이다. 중장년 시기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동안 축적

한 자금,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사용하게 되며, 창업에 실패

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등이 청년층에 비해 부

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와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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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를 위해 중장년 창업가들이 필요한 창업 서비스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

다. 김내희(2020)에 따르면 중장년이 창업한 기업이 청년에 

비해 창업 성과가 높지만, 창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선정률은 오히려 낮고 그 종류도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

였으며, 양현봉·김정호(2022a) 또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시니어 창업지원제도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 지원제도의 부족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이처럼 중장년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들이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중장년의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특성 및 역량의 관

점에서 중장년 창업을 분석하였다(강유미·김재호, 2015; 김상

수·임왕규, 2017; 박종범 외, 2020; 양경애·하규수, 2020). 상대

적으로 중장년의 창업준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인데, 창업교육(조윤아 외, 2015), 창업동기 및 역량(양경애·
하규수, 2020)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지

만,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창업 준비를 분석하고 이를 심

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준비유형을 분류하는 등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중장

년 창업가들이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

를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확률적으로 창업 준비 유형

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년 창

업가들의 창업 준비 유형을 도출했으며, 추가적으로 창업만족

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서비스 접근성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을 통해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창업 활동 및 성과에 

실질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중장년 창업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 창업의 특성

만 40세에서 만 64세 연령을 의미하는 중장년층은 본격적인 

고등 교육을 받은 세대로 노년을 자기실현의 기회 또는 제3
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등 과거 노인층과 큰 대조를 

보인다(조경욱 외, 2011). 직장에서의 퇴직 시점이 빨라지고, 
재취업은 쉽지 않지만 인간 수명의 증가로 인해 중장년층의 

사회적 활동 지속, 경제적 어려움 해결, 활기찬 삶 등을 위한 

창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만선, 2020).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중장년의 창업은 청년의 창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창업가는 자신의 직업 경력, 전문성을 활

용한 창업에서 이점을 갖는다. 중장년 창업가는 자신의 직업 

경력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창업을 시

작하는 경우가 많고(김재욱, 2013; 홍성표, 2022), 직업 경험을 

통해 형성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유

미·김재호, 2015; 김영선, 2015). 중장년 창업가는 청년 창업가

보다 직장생활이나 일생을 통해 축적된 지식, 기술, 학습을 

통한 경험이 더 많고, 사업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재정적 자

원, 인적 네트워크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Becker, 1993; 
Zhang, 2008),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사업영역에

서 창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hang, 2008). 2021년 산

업연구원의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창업자 

중 기업 경력자 비중은 84.6%로 현업에서 취득한 기술과 지

식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중장년 창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중장년의 창업은 안정 지향적이며, 청년 창업에 비해 

우수한 생존률과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 창업

은 지금까지 보유한 재산과 퇴직금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기 

때문에 고위험(high risk)과 고수익(high returns)을 추구하는 청

년 창업과 다르게 위험을 다소 낮추더라도 사업 및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양현봉·김정호, 2022b; 
강유미·김재호, 2015; 유순덕·최광돈, 2015; Autio et al., 2014). 
김내희(2020)는 중장년 창업기업이 청년 창업기업보다 높은 

생존률을 보이며, 고용창출 성과 기여정도, 재무적 성과에서 

우수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장년 창업은 청년 창업에 비해 실패에 대한 위험성

과 파장이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년의 창업 실패는 

자산이 되지만 중장년의 창업 실패는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

로 재기 불능일 가능성이 높고, 창업자 한 명이 아닌 가정 전

체의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등 파장이 넓다는 점에서 연착

륙(soft landing)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최양

애·동학림, 2019; 김내희, 2020). 
한편, 중장년층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가 강조됨에 따라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 연구에서 중장년 창업가에 초점

을 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양경애·하규수, 2020; 홍성표, 
2022). 중장년 창업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는 중장년 창업가의 

개인, 환경적 특성 요인들이 창업의도(강유미·김재호, 2015; 
양경애·하규수, 2020; 김성식·전병훈, 2021; 이재열·하태관, 
2022) 또는 창업의지(고윤승, 2019; 김영태·허철무, 2021; 박종

범 외, 2020; 장영미·하규수, 2018; 정종식·양동우, 2020)에 미

치는 영향 등 실제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보다는 예비 창

업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창업가의 특성, 지원사업 등 환경적 요인이 창업

성과(유상정·양해술, 2016; 황지영·남정민, 2019)에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이후에도 성과향상과 사업지속을 위한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중장년 창업가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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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업 준비도

최근 창업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기존의 연령, 성향, 학력, 
경험, 사회적 신분, 특정 욕구 등 창업가의 특성 중심의 연구

에서 치밀히 계획된 행동과 의도를 통하여 창업성과를 예측

할 수 있다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창업연구로 

이동되고 있다(한관섭, 2012). Ajzen(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

을 발전시킨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

안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행동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

려는 의식적인 의도가 선행됨을 가정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창업 의도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

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를 통해 형성된 창업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실제로 창업을 수행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을 의미한다. 또한 지

각된 행동 통제는 이러한 행위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홍성표, 2022). 계획된 행동이론의 관점에서는 창업

가의 특별한 기질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창업가의 행동이나 

의도에 의한 창업행동이 창업결과 또는 성과를 설명할 수 있

는 중요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한관섭(2012)은 계획된 행동

이론에 근거한 창업 연구는 기업가적 결정의 의도적이고 기

대 중심적이며 상황적인 성질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심의 결정론적 접근을 

보완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에 대한 

계획된 행동으로서 창업의도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인 창업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창업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기회 선택 

및 보유 능력 활용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으

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

며(오재우, 2015), 자원은 인적자원(Human capital resources), 
물적자원(Physical capital resources), 조직자원(Organizational 
capital resources)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Barney, 1991). 창업을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자금 마련, 업종 정보와 기술의 

확보, 판매전략 준비 등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성공적인 창업은 창업준비에 투자되는 시간

과 노력에 정비례하게 된다(김남표·권영주, 2018; 남정민 외, 
2013; 이정관, 2019). 부족한 창업준비는 창업자의 통제력 부

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남정민 외, 2013),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최인혁, 2020). 그러므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의 구상에서부터 창업까지의 과정을 총칭하는 체

계적인 창업준비(조문연, 2015)가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창업준비는 창업준비정도, 창업준비성, 창업준비특성, 창업준

비과정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으며(김형민·한유진, 2022), 
창업준비의 구성요소 또한 준비기간, 사업계획, 사업아이템, 
교육 및 컨설팅, 창업자본 준비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표 1> 참조). 창업준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예

비창업자의 창업의도(김서호·변상해, 2018; 김혜화·변상해, 
2018), 창업가의 창업만족도(김남표·권영주, 2018; 이경호·하규

수, 2022; 한향원·하규수, 2020), 창업성과(강영욱·하규수, 2012; 
김남표·권영주, 2018; 남정민 외, 2013; 서명길·박현숙, 2017; 
정종희·조지운, 2015) 사업지속의도(이기만, 2018) 등의 변수들

과의 관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창업준비 구성요인에 따

른 다양한 준비 행태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특히 실패에 대한 위험이 큰 중장년 창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창

업준비가 중장년 창업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중장

년의 창업준비에 대한 연구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제한적으

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조윤아 외(2015)는 시니어 예비창

업자들의 창업교육 전후의 창업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교

육 전후 창업관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박

종범 외(2020)는 중장년의 창업교육 만족도가 액티브 시니어

의 창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장년 

창업은 청년의 창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창업 이후에

도 창업성과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수준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 구성

강순빈(2012) 사업아이템, 자금조달, 창업준비기간

강영욱·하규수(2012) 창업준비기간, 자기자본비율

김도관·진찬용(2012)
재무준비도, 내부 프로세스 준비도, 고객/마케팅 

준비도, 성장전략 준비도 

남정민 외(2013) 업종선정, 기술력, 인력, 사업장, 자본금 확보

오재우 외(2015) 창업교육시간, 창업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

조문연(2015) 동종업계경력, 창업준비기간, 창업지원사업

박재환·안태욱(2016) 전문가상담, 사업기회, 사업계획

서명길·박현숙(2017) 교육컨설팅, 사업계획서

김남표·권영주(2018) 준비기간, 정보의 수집, 자금마련, 창업계획서

이기만(2018) 교육, 컨설팅, 경험

한향원·하규수(2020) 아이템준비, 네트워크준비, 창업팀준비

이경호·하규수(2022) 창업아이템준비, 창업팀준비

<표 1> 선행연구의 창업준비 구성  

2.3. 창업 준비도와 관련 변인 간 관계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등은 창업성과를 예측

하는 주요 변인들로 창업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창업만족은 창업자가 현재 창업한 사업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김경애, 2013; 이상화·하규수, 2015) 또는 창업자

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창업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현

재의 성과에 대한 기대 달성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한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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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규수, 2020) 등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 창업만족도는 

창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간접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창업자

의 사업계속의도(한향원·하규수, 2020)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와 창업만족 간의 관계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관계가 실증되었다. 남정민 외(2013)는 창업을 시작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창업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창업준비 

정도가 창업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김남표·권영주(2018)는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준비성이 충실할

수록 비재무적 성과 및 창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을 보고하였다. 한향원·하규수(2020)는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

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만

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창업준비 중 창업아이템준

비가 창업만족도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 간 창업만족도

의 매개효과 또한 보고되었다. 이경호·하규수(2022)는 창업기

업의 창업 전 창업준비,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액셀러

레이터 지원활동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서 창업준비,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은 모두 창

업기업의 창업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

면, 체계적이고 충분한 창업준비를 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창업역량은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Klemp, 1980)으로 정의된

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역량은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창업

교육과 주로 연구되었는데,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창업가의 창업준비

와 역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역량 관련 연구

는 창업사전준비(김형철 외, 2015), 창업지원제도(이강현·이호

택, 2019)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강현·이호택(2019)은 

창업교육지원과 창업재정지원 등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가정

신을 매개로 창업가 기업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

하였다. 또한, 김형철 외(2015)는 창업역량과 창업준비의 직접

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청년창업가의 창업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 즉, 창업사

전준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창업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창

업교육을 포함한 창업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창업가

의 역량수준 역시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실패의 혐오적 결과와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평가적인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을 경험할 수 있는 성향으로 정의된다(Conroy & Elliot, 
200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로 하여금 위험을 극대화

시키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축소시키는 인지작용을 유발하

여 창업의도, 유지의사 등을 비롯한 기업가적 활동을 약화시

키기 때문에 기업가적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김수진 외 2016). 창업가의 실패두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창업준비와 유사한 창업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었

다. 오상훈·하규수(2013)는 창업환경과 인식이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창업 보육제도, 창업지원제도 등 객관적 

창업환경은 사업실패부담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선택업종 

자신감, 마케팅 능력 자신감, 자금조달 능력 자신감, 사업운용 

자신감 등의 주관적 환경인식은 사업실패부담감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경숙(2015)은 소상공인 경영

자의 창업 경영자 환경, 창업 비즈니스적 환경, 조직 내부 환

경, 조직 외부 환경 등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에 유

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창업가의 창업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을수록 

즉, 창업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창업가가 느끼는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은 낮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창업준비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부분 대학생이나 예비창업가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실제 창업가의 창업준비 정도나 유형에 따른 창

업성과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행태에 따른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창업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서 창업을 한 40대 이상의 중장

년 창업가이다. 구체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업력 7년 미만의 중장년 창업가로 한정하였으며, 생계형 창업

이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업 기업은 세부적으로 기술 및 전

문서비스업이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 새롭

게 창업한 사업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기업데이터를 통

해 서울시 신규 사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 중 

창업가의 연령이 40~60대인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였으

며, 조사원이 중장년 창업가를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

종적으로 324명의 중장년 창업가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3.2. 연구모형

이 연구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준비 수준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창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창업 준비수준에 대한 잠

재계층을 도출했으며, 이후 3단계 방법을 활용하여 유형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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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 두려움, 창업서비스 접근성, 중장년 

특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해 창업 준비수준의 하위요인들

을 창업 준비기간, 창업 정보수집, 창업 계획수립,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판로 준비(유통), 행정 및 법률, 지원제

도 활용으로 구분했으며, 이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사용하였

다. 
더불어 창업자의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남표·권영주, 2018; 한향원·하규수, 
2020)와 창업환경 및 준비수준이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유의

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송경숙, 2015; 오상훈·하규수, 
2013), 창업역량과 사전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형철 외, 2015) 등을 바탕으로 창업만족도, 창

업역량,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창업 준비 유형별 차이분

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

적으로 중장년 창업가들이 인식하는 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특화 지원 필요성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확인된 유형들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3. 측정도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활용한 창업 준비 수준은 강순빈

(2012), 이길형(2009), 송광선(2000) 등의 연구에서 활용된 창

업 준비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창업 준비의 문항들

은 준비기간, 정보수집, 계획수립, 창업교육, 창업자금 등 9개
이며, Likert 5점 척도이다(예: 나는 창업을 위한 초기 창업자

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등). 이 연구에서 창업 준비의 신뢰

도는 Cronbach   0.798이었다. 창업만족도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소득, 업무내용, 근

로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안정성 6개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0.828이었다. 
창업역량은 김종진(2020)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자원, 
재무자원,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

인 역량 인식을 측정하는 형태이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0.780이었다. 창업에 대한 실

패 부담감은 기홍석(2020)의 도구를 활용했으며, 투자자금, 가

정, 재기,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창업 실패 시 두려움을 측

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신

뢰도는 Cronbach   0.883이었다. 창업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기업가정신, 창업투자, 창업공간, 경영컨설팅,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

도는 Likert 5점이며, 신뢰도는 Cronbach   0.959이었다. 중장

년 특화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은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외 성별, 연령, 업종, 업력, 과거 창업경험, 
학력 등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3.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연속형 변인으로 구성된 요인들의 잠재집단을 도출하는데 활

용되는 혼합모형으로 관찰 변인의 패턴이 기준이 된다. 군집

분석이 이론을 바탕으로 예상 군집 수를 지정하거나 임의적

인 기준 점수에 의해 집단을 구분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확률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적

정 집단 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노언경 

외, 2014). 또한 특정 표본이 한 집단에만 소속된다고 가정하

는 군집분석과는 다르게 집단에 속할 확률을 활용하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집단을 결정하는 형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변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변수 중심적 접근이 아니라, 개인의 특

성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적 접근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Bergman & Magnusson, 1997).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정보지수를 통해 적정 집단 수를 수치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데, 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활용하며, 이 연

구에서도 위 지수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정 

잠재집단 수는 정보지수의 감소세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통해 

적정 잠재계층 수를 판단할 수 있다(김영서·홍세희, 2021). 
특히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상대 모형적합도를 유의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의 검증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분석에 적절한 잠

재계층 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엔트로피 지수를 통해 분

류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

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

한 뒤 유형에 따른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 두려움, 창업

서비스 접근성, 중장년 특화 창업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집단 

도출의 기준이 되는 변인들만 투입하여 기본모형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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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후확률분포를 통해 표본별 소속 집단을 도출한다. 
이후 분류 오류를 반영하여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이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Asparouhov & Muthen, 2014). 
이 연구에서는 BCH 방법을 통해 집단간 연속형 변인들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Mplus 8.3을 사용했으며, 
유의수준은 p<0.05 기준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 및 변인의 주요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중장년 남성 

창업자가 268명(82.7%), 여성 창업자 56명(17.3%)으로 남성의 

비율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40대 182
명(56.2%), 50대 121명(37.3%), 60대 21명(6.5%)으로 40대가 전

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창업한 기업의 업

종은 서비스업 153명(47.2%), 정보통신업 102명(31.5%), 제조

업 69명(21.3%)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비율이 높았다. 
창업한 기간은 2~3년 미만이 114명(35.2%), 1~2년 미만이 104
명 32.1%, 1년 미만 71명(21.9%), 3년 이상 35명(10.8%)으로 

기업을 설립한지 3년 미만인 초기 창업가들의 비율이 높았다. 
중장년 창업가로서 과거에 창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7
명(45.4%), 경험이 없는 응답자 177명(54.6%)으로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 21명(6.5%), 전문대졸 35명
(10.8%), 대졸 201명(62.0%), 대학원 이상 67명(20.7%)으로 4년
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약 80% 정도였다. 

변인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68 82.7

여성 56 17.3

연령

40대 182 56.2

50대 121 37.3

60대 21 6.5

업종

제조업 69 21.3

정보통신업 102 31.5

서비스업 153 47.2

업력

1년 미만 71 21.9

1~2년 미만 104 32.1

2~3년 미만 114 35.2

3년 이상 35 10.8

과거 창업 경험
있음 147 45.4

없음 177 54.6

학력

고졸 이하 21 6.5

전문대졸 35 10.8

대졸 201 62.0

대학원 이상 67 20.7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활용된 창업 준비수준의 

전체 평균은 3.41로 척도의 중간값인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었으며, 세부적으로 충분한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3.74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대적으

로 가장 낮은 준비 수준을 보인 요인은 창업교육으로 평균 

1.40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창업교육을 통한 준비 수준이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만족도는 평균 3.38, 창업역량 평균 3.65로 중장년 창업

가가 인식하는 창업만족도와 창업역량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

었다.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3.47로 창업역량 및 만

족도와 비교하여 낮지 않았는데, 중장년 창업가로서 창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공에 대한 불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2.91로 낮은 편이었으며, 
중장년에게 특화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 인식 수준은 평

균 3.94로 높은 편이었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창업준비

전체 3.41 0.507

창업 준비기간 3.74 0.795

정보수집 3.70 0.806

창업 계획수립 3.60 0.814

창업 교육 1.40 0.960

창업 컨설팅 2.97 0.944

창업 자금 3.05 0.844

판로 준비 3.51 0.857

행정 및 법률 3.38 0.845

지원제도 3.13 1.038

창업 만족도 3.38 0.612

창업역량 3.65 0.600

실패두려움 3.47 0.793

창업서비스 접근성 2.91 0.755

중장년 특화 서비스 필요도 3.94 0.763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다음으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와 창업만족도 및 인식 

간 특성을 심층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위값을 기준으로 상, 하
로 구분하여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서비스 접근성은 창업준비 수준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하기 보다 접근성의 차이가 준비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타당하며, 중장년 특화서비스 필요도와 함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래 표에는 제시

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창업 준비요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 창업만족도와 창업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창업 준비기간과 정보수집, 창업계획

수립, 창업자금, 유통, 행정 및 법률에 대한 준비 수준이 창업

만족도와 창업역량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지원제도 활용과 창

업 교육 수준은 이들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창업 준비요인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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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적자본론에 기초하여 

해석해보면, 창업준비는 중장년 창업가의 인적자본을 대표하

는 창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높은 인적자본의 축적은 

창업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4> 참조). 

변인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창업 준비기간

저수준 3.26 3.42 3.50

고수준 3.44 3.78 3.46

t -2.673* -5.215*** 0.374

정보수집

저수준 3.21 3.37 3.46

고수준 3.48 3.82 3.48

t -4.163*** -6.907*** -0.226

창업 계획수립

저수준 3.20 3.41 3.49

고수준 3.50 3.82 3.46

t -4.440*** -6.433*** 0.358

창업 교육

저수준 3.37 3.65 3.50

고수준 3.42 3.64 3.29

t -0.614 0.114 1.810

창업 컨설팅

저수준 3.38 3.61 3.46

고수준 3.37 3.78 3.49

t 0.127 -2.254* -0.316

창업 자금

저수준 3.34 3.59 3.46

고수준 3.50 3.83 3.48

t -2.113* -3.119** -0.201

판로 준비

저수준 3.25 3.47 3.55

고수준 3.48 3.79 3.41

t -3.446** -4.821*** 1.534

행정 및 법률

저수준 3.31 3.54 3.52

고수준 3.45 3.78 3.41

t -2.072* -3.547*** 1.168

지원제도

저수준 3.36 3.61 3.5

고수준 3.41 3.72 3.42

t -0.712 -1.624 0.910

주) * p<0.05, ** p<0.01, *** p<0.001

<표 4> 창업 준비 수준에 따른 결과변수 차이 분석 

4.2. 중장년 창업 준비 유형화 및 특징 분석

4.2.1. 중장년 창업 준비 유형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

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정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2개 

계층에서 시작하여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와 

상대모형 비교, 엔트로피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적절한 계층 

수를 확인하였다. 특히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의 감소

치와 함께 LMR LRT, BLRT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유의한 

적정 집단을 도출하였다. 

분류기준
잠재계층

2 3 4 5

정보지수

AIC 7026.47 6587.94 6318.99 6073.08

BIC 7132.33 6731.61 6500.47 6292.36

SABIC 7043.52 6611.08 6348.22 6108.39

모형비교 
검증

LMR LRT 0.000 0.013 0.083 0.492

BLRT 0.000 0.000 0.000 0.000

분류 질 Entropy 0.824 0.911 0.928 0.942

표본수 및 
분류율

집단1 140(43.21%) 123(37.96%) 124(38.27%) 118(36.42%)

집단2 184(56.79%) 155(47.84%) 154(47.53%) 8(2.47%)

집단3 46(14.20%) 23(7.10%) 152(46.91%)

집단4 23(7.10%) 23(7.10%)

집단5 23(7.10%)

<표 5> 중장년 창업가 창업준비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결과

2~5개 잠재계층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보지수는 잠

재계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잠재계층이 

3개일 때 지수의 감소 폭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LMR LRT가 

잠재계층 3개일 때까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4
개 집단대비 3개 집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엔

트로피의 경우에도 잠재계층이 3개일 때 0.911로 높은 분류의 

질을 보였다. 이 외에도 잠재계층이 3개일 때 개별 집단의 표

본 수가 5% 이상으로 집단 간 적절한 표본 분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전반적 부족형

(집단1)
창업교육 소홀형

(집단2)
포괄적 준비형

(집단3)
F

창업 준비기간 3.22(0.784) 4.14(0.575) 3.78(0.664) 64.348***

정보수집 3.74(0.795) 4.06(0.681) 3.89(0.605) 59.427***

창업 계획수립 2.97(0.735) 4.02(0.575) 3.85(0.631) 94.441***

창업 교육 1.06(0.233) 1.01(0.080) 3.63(0.711) 1415.448***

창업 컨설팅 2.38(0.763) 3.32(0.867) 3.35(0.849) 50.009***

창업 자금 2.51(0.740) 3.45(0.713) 3.15(0.729) 57.965***

판로 준비 2.89(0.808) 3.93(0.625) 3.76(0.673) 76.872***

행정 및 법률 2.78(0.741) 3.83(0.646) 3.50(0.723) 78.424***

지원제도 2.64(0.976) 3.42(0.986) 3.43(0.886) 24.772***

주) * p<0.05, ** p<0.01, *** p<0.001

<표 6>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계층별 창업 준비 수준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계층별 창업 준비 요인별 수준과 특징

을 비교하여 적절한 집단명을 부여하였다. 먼저 집단 1은 집

단2와 3과 비교하여 창업 준비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

징을 보였다. 창업 정보수집이 평균 3.74로 약간 높은 편이지

만,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고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판로준비, 행정 및 법률, 지원제도 전반에 걸쳐 준

비 수준이 3점 이하의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집단

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창업 준비 수준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 1을 ‘전반적 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창업 준비에 대한 유형화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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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진로 및 취업준비 등을 유형화한 연

구들을 보면, 특정 요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반적으로 요인 

수준이 높거나 낮은 수준 등의 집단들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홍소정·이윤수, 2021). 
다음으로 집단 2는 창업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 3점 후반의 

높은 창업 준비 수준을 보였으며, 집단 3과 비교했을 때 창업

준비기간, 정보수집, 계획수립, 창업자금 등의 측면에서 더 높

은 준비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낮

은 준비 수준을 보였는데, 창업 과정에서 창업교육에 거의 참

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1도 창업교육에 대한 

수준이 낮지만, 다른 요인들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집단 2는 창업교육을 제외하고는 다른 준비 요인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 인식이 특

별히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집단 2
를 ‘창업교육 소홀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일부 요인이 집단 2보다 낮은 측면이 

있지만, 창업교육을 포함하여 대부분 요인에서 창업 준비 수

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집단 3을 ‘포괄적 준비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집단간 표

본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3에 전체 표본의 14.2%만 포함되

어,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요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중장년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계층별 창업 준비 수준 

4.2.2.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별 특징

분석

다음으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이들의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서비

스 접근성, 중장년 창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먼저 창업만족도의 경우 포괄적 준비형 3.51, 창업교육 소홀

형이 3.48로 전반적 부족형의 3.21보다 유의미하게 창업만족

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교육 소홀형이 창업교

육을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창업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중

장년 창업가가 그렇지 않은 중장년 보다 창업 이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중장년 창업가가 인식하는 창업역량

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창업교육 소홀형 3.84, 포괄

적 준비형이 3.75로 전반적 부족형의 3.39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 준비 수준이 높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역

량 자체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전반적 부족형이 3.57, 창

업교육 소홀형이 3.49로 포괄적 준비형의 3.18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포괄적 준비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낮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앞서 창업만족도와 창업역량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소홀형도 포괄적 준비형과 유의미한 차이

가 없을 정도로 만족도와 역량 인식 수준이 높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포괄적 준비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준이 상

당히 낮았다. 이는 여러 영역에서 체계적인 창업 준비가 중장

년 창업가의 심리적인 자신감과 기대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

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준비가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포괄적 준비형 3.10, 창업교육 소홀형 2.97, 전

반적 부족형 2.76으로 포괄적 준비형과 창업교육 소홀형이 전

반적 부족형에 비해 창업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는 전반적 부족형에 포함된 중장년 창업가들이 창

업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활용 의지가 낮아서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과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년 창

업가들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창업 지원 서비스가 효율적

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포괄

적 준비형과 창업교육 소홀형의 창업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 

부족형에 비해 높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평균값은 포괄적 준

비형이 3점 초반으로 높은 편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창업가 내에서 여러 형태의 준비 유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창업서비스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년 창업가들

의 특화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포괄적 

준비형 4.07, 창업교육 소홀형과 전반적 부족형이 모두 3.92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중장년 창업가 모두 중장

년에게 특화된 창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지원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중장년 창업가들

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를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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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들의 창업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창업 준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중장년 창

업가 유형을 전반적 부족형, 창업교육 소홀형, 포괄적 준비형

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잠재집단 별 창업 관련 변인

들의 집단 간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 부족형에 비해 

창업교육 소홀형, 포괄적 준비형의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창

업서비스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실패두려움의 경우 포괄적 준비형이 전반적 부족형과 

창업교육 소홀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모든 잠재집단에서 중장년에게 특화된 창업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중장년의 창업에서도 창업 준비가 성공적인 창업에 있어

서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창

업 준비도 수준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

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성과의 한 차원으로서 사업지속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창업만족도(박정식·김재태, 2019; 이종성 외 

2017)의 경우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포괄적 준비형과 창업교

육 소홀형의 창업 이후 만족도가 창업준비 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은 전반적 부족형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남정민 외, 2013; 김남표·권영주, 2018; 한향원·
하규수, 2020; 이경호·하규수, 2022)를 지지한다. 즉, 창업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 이후의 창업 만족도가 높으며, 높은 

창업 만족도는 창업가의 사업지속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창업역량(Chandler 
& Jansen, 1992) 역시 창업준비 수준이 높은 포괄적 준비형과 

창업교육 소홀형에 속하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역량이 전반

적 부족형에 속하는 중장년 창업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창업에 필요한 역량들은 창업가가 선천적으로 가지

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

가 더 많기 때문에(장영미·하규수, 2018), 체계적인 창업준비

를 통해 창업가의 창업역량이 향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실패두려움의 경우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준비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게 나타났는데, 포괄적 준비형

은 창업준비 영역에서 창업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준비도가 높은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준비와 창업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김도관·진찬용, 2012; 김서

호, 변상해, 2018)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 대

한 만족도가 창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

고 있고(박종범 외, 2020), 창업에서 실패한 이후 기업 회생 

비용 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

육을 실시하는 것이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창업실패 후유증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하규수, 2012) 중

요하다. 다만, 창업교육 횟수(박주완·강민수, 2016)나 단순 교

육 여부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으로 창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연

구에서는 창업교육 참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실패 

두려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실패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창업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년 창업서

비스 접근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 부족형의 중장년 창업가가 인식하는 창업서비스 

접근성 수준이 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중장

년은 청년에 비해 온라인 정보 탐색 능력이 부족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된 창업 지원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운 창업환경(홍성표, 2022)
에 따른 접근 기회의 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제도라 하더라도 창업자의 법률 및 행정 

제도 접근성에 따라 창업지원제도의 수용성의 차이가 발생하

여 실제 제도 활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창업준비의 질적 양적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남정민 외, 2013)
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박재환·안태욱(2016)은 창업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창업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등 높은 수준의 창업준비와 창업

서비스 접근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 향상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장년 창업지원 필요성에 대해 전체 창업가는 중

변인 집단 평균(표준오차)  사후분석

창업만족도

전반적 부족형(a) 3.21(0.056)

14.106*** b, c > a창업교육 소홀형(b) 3.48(0.050)

포괄적 준비형(c) 3.51(0.094)

창업역량

전반적 부족형(a) 3.39(0.052)

37.362*** b, c > a창업교육 소홀형(b) 3.84(0.050)

포괄적 준비형(c) 3.75(0.076)

실패두려움

전반적 부족형(a) 3.57(0.081)

7.924* a, b > c창업교육 소홀형(b) 3.49(0.061)

포괄적 준비형(c) 3.18(0.115)

창업서비스 
접근성

전반적 부족형(a) 2.76(0.081)

7.327* b, c > a창업교육 소홀형(b) 2.97(0.056)

포괄적 준비형(c) 3.10(0.101)

중장년 
창업지원 
필요성

전반적 부족형(a) 3.92(0.069)

1.517 -창업교육 소홀형(b) 3.92(0.067)

포괄적 준비형(c) 4.07(0.108)

<표 7> 중장년 창업가의 잠재집단별 창업 관련 변인들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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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창업에 대한 특화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대부분이 39세 미만 청년 창업자에 편중되어 있어 중장년 창

업가는 상대적으로 창업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정현

태, 2018), 사업 수혜율도 청년 창업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현

실(김내희, 2020)에 대한 중장년의 인식을 반영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준비로서 자금에 대한 준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오재우 외, 
2015; 박주완·강만수, 2016; 이경호·하규수, 2022), 시니어 기술

창업의 경우 퇴직금 등 자기 자금이 46.1%로 정부지원 창업

자금, 금융기관 융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엔젤ᆞ벤

처캐피털 등 벤처자금 활용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양현봉·김정호, 2022b), 창업성공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 

자금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포함한 중장년 창업준비를 위한 

특화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5.2. 제언

중장년 기술창업가의 창업준비 유형 및 특성 분석을 통한 

중장년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의 창업준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와 더불어 중장년 창업가의 창

업준비 수준에 따른 유형별 지원이 요구된다. 창업성과와 창

업 유지비율이 높은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사업의 수와 

규모가 청년층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대

상특화 사업의 확대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창업지원 제도

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공가능성이 높은 중장년 창업

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내실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

업준비의 전 영역에서 충분히 준비된 창업가 유형의 비중도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장년 창업가의 체계적이고 균형적

인 창업준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즉, 창업준비 정도에 따른 중장년 창업가의 유형이 다

르게 나타났으며, 각 유형이 인식하는 창업만족도, 창업역량, 
실패두려움, 서비스 접근성 등에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준비

도 유형에 따른 집단별 필요 지원과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 창업가의 특

성을 고려하여,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

식과 자금 확보, 아이템 준비 등 다른 영역에서의 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장년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강

화하여야 한다. 현재, K-Stratup과 같은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

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년 창업가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창업진흥원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소개 페이지(창업

진흥원, 2023)에서는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K-Startup
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35개 지역 기술창업센터의 주소

와 연락처만 제공하고 있어, 중장년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이

나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K-Startup에서는 중장년 대상 사업은 만40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으로 검색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 대학

생 등의 대상 구분에서 중장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중장년의 창업 지원 정책, 사업, 교육 등의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K-Startup 내 별도의 

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이 청

년층보다 다소 부족한 중장년의 창업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

장년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대기업, 공공

기관 등의 예비창업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발

굴하고 있는 등 발굴과 홍보활동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창업을 한 중장년 창업가나 은퇴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중장년 창업가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 제공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 중장년 창업은 청년 창업과 다른 특성을 가

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측

면에서 창업과정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창업준비의 전 영역

에서 체계적인 창업준비에 대한 지원, 창업의 성공여부를 결

정하는 창업자 역량 향상을 위한 창업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 이후의 실패 두려움에 영향을 미

치는 창업준비의 요인으로 창업가에게 적절한 전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이 밝혀졌다. 다만, 자신의 이전 경험과 전문성

을 활용하고자 하고, 실무적이고 현장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중장년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준비도 수준을 반영한 중장년 

대상의 특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 창업가 뿐만 아니

라, 이미 창업을 한 이후의 중장년 창업가들도 기존 경영자에 

비해 부족한 기업운영 경험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

로 창업 이후 사후관리 등의 차원에서 교육과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장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지원은 창업준비의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 준비 수준을 영역별로 확인하고 유형

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업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

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수

행되지 못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유형화한 포괄적 준비형은 

타 유형보다 창업교육 참여가 높은 집단으로, 실패두려움이 

타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업교육 참

여 고/저 집단 간 실패두려움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창업준비 요인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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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요인별 상호작용 효과를 다른 통제 변인 없이 확인

한 결과,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과 정보, 교육, 판로, 사업계

획 요인들의 상호작용항이 창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

었으며, 창업교육과 지원제도의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한 모습

을 보였다. 이처럼 창업 지원 요소들이 결합하여 창업만족도 

등의 결과 변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속 연

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창업준비 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구명하는데 보다 초점

을 두었으나, 중장년 창업가는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창업동

기와 창업활동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중장

년이라는 집단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창업동기, 
창업준비수준, 창업성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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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eful preparation for a start-up can lower the risk of failure and create a successful business model. However, there are still 
challenges for middle-aged entrepreneurs, as start-up services and policies are often not readily accessible or fully utilized. Despite active 
research on middle-aged start-ups, previous studies have not delved deeply into the demographics of start-up preparation and various 
preparation behaviors.

In response to this, a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which start-up support services middle-aged entrepreneurs use, and how start-up 
preparation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is. Data from 324 middle-aged tech start-up owners, based in Seoul and who started their 
businesses within the past 7 years,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middle-aged entrepreneurs had moderate start-up 
preparation, with the greatest focus on the preparation period and the least focus on start-up educ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revealed 
three groups of start-up preparation types among middle-aged entrepreneurs: "Overall Tribal Type," "Lack of Start-up Education Type," 
and "Comprehensive Preparation Type." BCH was performed on start-up satisfaction, start-up competence, fear of failure, access to 
start-up services, and support needs for middle-aged entrepreneurs based on the preparation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Tribal Type" had statistically lower start-up satisfaction, competence, and service accessibility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Meanwhile, "Comprehensive Preparation Type" had a statistically lower fear of failure than the other types. 
"Overall Tribal Type" also had lower accessibility to middle-aged start-up services. All types had a high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upport for specialized middle-aged start-up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support for middle-aged entrepreneurs. This could include expanding support 
projects to enhance their level of preparation,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based on their level of preparation, and improving the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start-up support services for middle-aged individuals. Additionally, specialized education that add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individual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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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used data from  「50+ Generation Work and Activities in the Start-up Ecosystem and Policies to Support Start-ups」 of Seoul 50 Plus Foundation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pcareer@catholic.ac.kr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Vocational Edu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nhh@naver.com




